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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11. 11.(수) 10:00

(지  면) 2026. 11. 11.(수) 석간

‘26~’27년 겨울철 대설·한파 대응 본격 추진
- 정부, 올겨울 대설·한파 인명피해 최소화 목표로 범정부 총력 대응
- 대설·한파 대책기간(’26.11.15~’27.3.15) 운영, 위기경보 ‘관심’ 단계 발령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겨울철 대설·한파로 인한 인명피해와 국민 불

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‘겨울철 자연

재난 대책기간’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.

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, 강수량은 평년

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.

 다만, 대륙고기압 확장과 찬 공기 유입에 따라 기온 변동성이 크고, 우리

나라 주변의 높은 해수온과 해기차(해수면과 대기 온도 차이) 등의 영향으

로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

 이에 정부는 ‘2026~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’을 마련하고, 11

월 15일부터 대설·한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‘관심’으로 발령하는 한편, 

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도 가동한다. 

< 대설 주요 대책 >

>> 24시간 상황관리와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

 정부는 ‘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’ 동안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관

리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상황 점검(모니터링)과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. 

 또한, 위험기상 예보 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취약시설 사전점검 등 

대비태세를 확립하고,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

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.

 지방정부는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부단체장 직보체계로 신속한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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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 전파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다.

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설물 붕괴 등 위험정보를 국민에게 빠르게 전

달할 수 있도록 대설 재난문자 발송 대상도 기존 시범운영 101곳에서 전

국 227개 시·군·구로 확대*한다.

  * (‘25.11월) 수도권·충남(세종･대전 포함)·전북 101곳 → (’26.11월) 전국 확대 운영

>> 취약시설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

 대설 시 붕괴·고립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적설취약구조물, 결빙취약구간 

등 겨울철 5대 재해우려지역* 9,240개소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. 지난해

보다 479곳 늘어난 규모다.

  * ➊ 적설취약구조물, ➋ 결빙· ➌ 제설취약구간, ➍ 고립예상· ➎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

 또한 대책기간 이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, 대책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

반복점검과 위험기상 시 수시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.

 최근 폭설 빈도와 습설(물기가 많아 무거운 눈)을 고려해 건축물 설하중(눈

의 무게로 건물에 가해지는 힘) 설계기준을 개선하고, 축사·창고 등 취약시

설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확대한다. 

 아울러 대설 시 시설물 붕괴와 고립 위험이 있는 주거용 비닐하우스, 산

간마을 거주자 중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 5,100여 명을 선

정하고, 여름철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가 컸던 ‘주민대피지원단’을 겨울철에

도 처음으로 운영해 주민 대피를 돕는다.

>> 제설역량 확충과 선제적 대응 강화

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전국 16개 시·도에 제설제와 제설장비를 

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했다.

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해 제설제 사용량인 94만 6천 톤의 126% 

수준인 제설제 119만 톤을 비축한다. 폭설 시 제설제 수급 차질을 방지하

기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기업 간 긴급 공급망을 구축하고, 지역별 수급 상

황도 상시 점검한다.

 또한 제설제 살포기 등 제설장비 5만 여대를 확보하고, 교통정체 등 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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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 발생 시 제설차량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

지정도 확대 운영한다.

 특히 강설 예보 시 1~2시간 전 제설제 사전 살포를 완료하고, 도로살얼

음에 대비해 야간 취약시간대(23시~다음 날 8시) 순찰을 강화한다.

 또한 ‘도로살얼음 위험정보’는 길도우미(내비게이션) 앱과 도로전광표지판

으로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한다. 

>> 국민 참여와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

 정부는 대설 예보 시 재난문자와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국

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하고,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·점포 앞 눈 치우기 

등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.

 농업인에게는 비닐하우스·축사 등 시설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, 다중이

용시설 관리자에게는 안전한 제설작업 수칙을 홍보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

홍보도 추진한다.

 또한 제설 미흡, 제설함 관리 불량 등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

될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 ‘겨울철 위험

요소 집중신고 기간’도 운영한다. 

 끝으로, 버스정류장･학교 등 생활 주변 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

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설함을 확충하고, 마을안길과 이면도로

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‘마을제설반’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.

< 한파 주요 대책 >

>> 선제적 한파 대응체계 구축

 한파 대비 대책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재난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, 분야

별 취약현장 점검을 실시한다. 동파·단수·정전 등 국민 불편사항이 발생하

는 경우에 대비해 보온재를 배포하고 동파·단수 신고접수체계도 가동한다. 

 보건·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2일 전 한파 영향예보를 본격 실시하

고, 농·어업인에게도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안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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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

 한파에 취약한 고령층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도 꼼꼼히 살핀다. 고령

층·독거노인 등에 생활지원사(3만 7천여 명)가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

인하고, 담요·양말 등 방한용품도 지원한다.

 소득·세대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, 

등유·액화석유가스(LPG) 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.

 위기 노숙인은 순찰과 상담으로 조기에 발견해 시설 입소나 응급잠자리 

이용을 안내하고, 쪽방촌 주민에게는 건강관리와 방한물품을 지원한다. 

>> 한파 인명피해 저감시설 확대

 한파쉼터는 금융기관·우체국 등과 협약을 맺어 지난해 5만 3천여 개소에

서 올해 6만 6천여 개소로 확대·지정하고, 24시간 운영 가능한 응급대피

소(342개소)와 쪽방주민·노숙인 대상 응급잠자리(217개소)도 운영한다.

 버스정류장과 보행로 주변의 온열의자·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 4만 6

천여 곳도 함께 운영한다. 

>>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와 분야별 피해 예방

 수도·전력 등 시설별 한파 피해예방 대책도 추진한다. 수도·계량기 등의 

동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온조치를 홍보하고, 동파 시에는 긴급복구와 

비상급수 체계를 가동하며, 난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력 예비자원도 확

보한다.

 농·축산 시설에는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재해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하

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하고, 한파특보 발령시 학교장 판단하에 등·하교 시

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 운영도 실시한다. 

>> 대국민 기상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안내

 한파특보 발표 시에는 재난문자(CBS)와 TV 자막방송 등으로 기상특보와 

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즉시 알리고, 온라인 매체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

대면 홍보도 병행한다. 외국인에게는 ‘이머전시 레디(Emergency Ready)’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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앱으로 재난문자와 쉼터정보, 행동요령을 제공한다.

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올겨울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

힘겨울 수 있는 만큼,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설·한파 대응체계를 빈틈

없이 갖추고,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을 먼저 찾아가 살피는 

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히며,

 “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, 대설 시 대중교통 이용

과 내집·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해주시고, 한파 시에는 부모님께 안부전

화를 드리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당부했다. 

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 장 이일령 (044-205-5230)

<대설 총괄>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(044-205-5236)

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 장 장형석 (044-205-6360)
<한파 총괄> 기후재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준 (044-205-6368)

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 장 최아름 (044-201-3909)

도로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수 (044-201-3916)
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 장 김동익 (044-201-4600)

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헌 (044-201-4617)
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 장 이경재 (044-201-4347)

공항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곽인영 (044-201-4342)
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 장 위은환 (044-201-5202)

건축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변지형 (044-201-4985)

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 장 채태선 (044-201-6490)

비상안전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신옥련 (044-201-6493)

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 장 정호경 (044-201-7316)

자연공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용철 (044-201-7312)

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 장 김상훈 (044-201-7110)

수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손용진 (044-201-7126)

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 장 최종순 (044-201-2871)

재해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(044-201-2872)

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팀  장 지운하 (044-202-4382)

비상안전기획관 담당자 주무관 주상호 (044-202-4385)

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 장 유종호 (044-202-8890)

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(044-202-8891)

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 장 윤현욱 (044-202-8965)

화학사고예방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유영훈 (044-202-8969)

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 장 강석환 (044-204-7390)

비상재난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덕수 (044-204-7393)

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 장 김창주 (044-203-6657)

교육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연지혜 (044-203-6663)

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 장 이성민 (044-202-2650)

재난안전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정지영 (044-202-2653)

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 장 공석 (044-203-5580)

산업재난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재탁 (044-203-5585)

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 장 김인수 (051-773-58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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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사안전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윤가영 (051-773-5853)

담당 부서 기상청 책임자 과  장 김성묵 (02-2181-0492)

예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(02-2181-0493)

http://www.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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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. '26~'27년 겨울철 재난대책 달라지는 주요내용

구분 ’25~’26년 ’26~’27년

대설재난문자(기상청)
* 신적설 5㎝(교통) / 20㎝(시설물 붕괴)

수도권·충남·전북 101곳 시범운영 전국 확대 운영
* 강원‧경북 울릉 시설물 붕괴는 30㎝

재해우려지역

8,761개소
계 적설취약

구조물
결빙취약

구간
제설취약

구간
고립예상

지역 해안가

8,761 3,178 2,790 2,106 400 287

9,240개소 (479↑)
계 적설취약

구조물
결빙취약

구간
제설취약

구간
고립예상

지역 해안가

9,240 3,357 2,975 2,184 434 290

취약계층

취약구조물‧고립지역 
거주자(전체)

25,446명 39,532명 (14,086↑)

우선대피 대상자
(노약자‧장애안‧기저질환자 등)

4,353명 5,154명 (801↑)

대피지원단 미적용 18,491명 (겨울철 첫 적용)

마을제설반 16개 시‧도 39,237개 마을 
90,606명

16개 시‧도 40,346개 마을 
91,442명 (836↑)

NDMS 상황대응훈련 - 대책기간 중 월 2회

재난특교세 지원 150억원
(대설 100, 한파 50)

200억원 (50억↑)
(대설 100, 한파 100)

제설자원

제설장비

47,675대
계 제설차량 제설기 소형제설장비

47,675 16,809 23,512 7,354

48,640대 (965↑)
계 제설차량 제설기 소형제설장비

48,640 16,111 24,664 7,865

제설제 115만톤 119만톤 (4만↑)

제설함 53,009개소 56,787개소 (3,778↑)

전진기지 915개소 929개소 (14↑)

염수분사장치 3,345개소 3,947개소 (602↑)

도로열선 1,117개소 1,508개소 (391↑)

기상관측
레이저(적설관측) 643개소 673개소 (30↑)

도로기상(노면온도 측정) 12개 노선 366개소 13개 노선 385개소 (19↑)

한파
쉼터

소계 53,030개소 64,494개소 (11,464↑)

공공시설
(공공청사‧스마트쉼터 등)

5,996개소 6,187개소 (191↑)

응급대피소 335개소 342개소 (7↑)

특정계층이용시설
(경로당‧근로자쉼터 등)

45,606개소 46,832개소 (1,226↑)

응급잠자리 254개소 217개소 (37↓)

생활밀착민간시설*
(금융기관‧민간체육시설 등)

1,428개소 11,475개소 (10,047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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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. 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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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3.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


